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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 올트먼 해고 하루 만에 복귀 논의…업계는 뒤숭숭

등록 2023.11.20 12:13:06

[뉴시스]샘 올트먼이 자신의 엑스(X·전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 (사진=엑스 캡처) 2023.11.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해임된 가운데, 이사회가 이같은 결정

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올트먼의 복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들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을 축출한 지 하루

만에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올트먼은 오픈AI 본사에서 이사회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올트먼은 이날 자신의 엑스(X·전 트위터)에 오픈AI 방문자 출입증을 착용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걸 착용한 건 처음이자 마지

막"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임원을 포함한 오픈AI 직원들도 올트먼의 게시물에 하트를 표시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전날 오픈AI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브래드 라이트캡은 "이사회의 결정 이면에 어떤 이유와 과정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전날 이사회의 발표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IT매체 더버지(The Verge)에 따르면 올트먼은 새로운 이사회와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WSJ는 주변인들의 말을 인

용해 인공지능(AI)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 특히 공동 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와의 권력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회 소식에 정통한 한 인물은 WSJ에 올트먼이 신뢰를 잃었다며 이사회의 성명을 옹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일 오후 늦게 오픈AI가 올트먼을 해임하고, 임시 CEO로 미라 무라티를 임명한다고 밝힌 뒤 실리콘 밸리 전반은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챗GPT를 출시한 이후 AI시장에 돌풍을 일으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떠오른 오픈AI는 최근

기업가치가 86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이다.

CNBC는 올트먼의 해임을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임됐던 일과 비교하면서, 이번 소식으로 실리콘밸리 전반이 뒤숭숭한 분

위기라고 전했다.

데이터분석 관련 스타트업 젠리틱스의 CEO 라이언 얀센은 "AI 커뮤니티가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개발자들이 올트먼의 해임

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CNBC는 올트먼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오픈AI의 내부적인 혼란은 엔트로픽(Anthropic)과 구글 등 경쟁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고도 보도했다. 

아울러 오픈AI의 특이한 지배구조가 이번 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짚었다. 지분이 없는 비영리 이사회가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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